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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정원 초과한 전마선이 뒤집혔다. 정원 초과한 시외 뻐스가 전복되 

었다. 도시도 정원 초과이다. 어디든지 생존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정원이 초과된다. 시험을 치르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골라도 어느 

틈에 뒷문으로 약삭빠르게 들어간 사람들, 새치기한 사람들 때문에 

온통 정원이 초과되고 만다. 예를 들어 정원 50명의 뻐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차주나 운전수는 불과 몇 사람을 더 태운다는 것이 잘못 

될 것이 없을 뿐더러 수입올 올린다고계산한다. 또정원이외에 타 

는 사람들도 나 하나쯤 더 탔다고 해서 별일이 없을거라고 생각한다. 

타는 사람이나 태우& 사람이 이해가 일치되니깐 이런 초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조금씩 자제하면 되는 것인데 그 조 

금하는 자제가 정말 힘든 것이다. 헬묻 ‘ 틸릭케박사가〈하늘과 땅 

사이에〉라는 수필집에서 미국에 대한 인상을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괴로움, 고난을 받아 들이려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오”라고. 사실 그 

의 말가운데는 되씹어봐야할함축성있는점이 많다. 미국사람들은 

고난이 란 현실을 받아들이 지 않고 이 기 고 극복하려 고 한다. 그러 기 에 

타 민족의 고난의 깊이를 잘이해 못한다는비난도 받아 왔던것이 

다. 우리 민족은옛날부터 고난을받아온 민족으로 알려졌다. 왜 수 

，난을 당했을까? 이 문제는 참으로 곰곰히 생각해 볼만한 일인것 

같다. 고난을 당했어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없었다. 

그것은 공적인 질서，크게 말해서 사희정의를 위해서 조금씩 자제 

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 고난은 남이 받아야 하는거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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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는 아니 된다는이 집념 때문에 남도못살고자기도못사는 고 

난을함께 겪어야만했고 또 그역사를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우리 

는 사회정의라는 말을 많이 써 왔다. 이것은 누구를 치는데 쓰는 용 

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라 

도 그 일의 질서와 옳바른 처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자기 억제와 희 

생을 감수하는 데서도 사희정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픽 괴로운 일이다. 이 괴로움은 더 큰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할괴로움일 것이다. 사희 안에 확립되어져야할 공ᅳ의 

가 자취를 감추게 되면， 더 큰 회생，고난이 우리에게 밀어 닥칠 

것이 다. 

요즘 한심한 것은 아무래도 중공행 뼈스도 머지않아 경원 초과가 

될 것만 같다는것이다. 저마다재빠르게 이 뼈스에 올라 타려고 야단 

법석인 것 같다. 아무리 국제 관계가실리 위주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처럼 신의나 상호책임을헌신짝처럼 버릴 수가있을까? 개인간의 

인간관계나 국제간의 관계도 역시 목전의 이해 관계도 주요하겠 

지마는 그보다도 더 긴 안목에서 주고 받는 신의가 더 근본적이어 

야 할것이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국제간의 정의를 구현하는 유 

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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